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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화려한 색

채의 핑크빛 피부,

얼굴에 비해 작게

그려진 몸, 커다란

눈망울. 해학적인

인물 표현이 돋보

이는 전현숙 작가

의자화상이다.

“삶을살아가며느낀감정을작업으로풀어내려했

어요.자전적인이야기,수많은감정의파편을솔직하

게담아내고싶었죠.”

오랜기간인물작업에천착하며자신의내밀한독

백을그림속주인공에펼쳐보이고있는전현숙작가

는지난달22일진행된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

다소 어둡고 거친 스타일의 인물화를 그렸던 작가

는 ‘자화상’을소재로끊임없이작품세계를확장해오

고있다.본격적인자화상작업시기인2007년부터200

9년까지그림에서는중년여성과남성의모습이보인

다.이는당시작가자신의모습이면서현대인의단면

이기도하다.

“초창기 작업에선위태로운상황을나타내는외줄

이나조각배위커플모습등을그렸어요.그러다어른

도아이도아닌경계에있는인물그리고어린아이를

담아내기 시작했죠. 불완전하고 여린 존재가 주인공

이된거예요.순수한아이를통해내면의자아를찾아

가는과정을이야기하고싶었어요.”

그림속인물과함께등장하는소품에도눈길이간

다.어린아이가갖고노는하회탈이나각시탈,인형등

은자신의진짜모습을숨긴일종의페르소나를의미

한다는게작가의이야기다.

“깊은곳에자리잡은욕망이나힘겨움,갈등과같은

것을심각하지않으면서도유쾌하게그려내려고했어

요. 아이의옷에는부귀와영화를상징하는모란꽃과

박쥐문양을새겨넣었죠.제그림에선복을가져다주

는물건이나표현방식등민화적요소가느껴지기도해

요.형식에얽매이지않고‘나’라는존재를자연스럽게

드러낼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있어요.”

최근작업은사람의얼굴또는뒷모습에집중해인

간의감정을드러내고있다.인물의눈을중심으로얼

굴만을부각해그리기도 하고,뒤통수와목덜미를통

해복합적인감정을녹여내기도한다.

“굳이얼굴을보지않더라도걸어가는동작등사람

의뒷모습에서느껴지는여러감정들이있어요.스크래

치나가시가돋은뒷모습을통해상처받은인물의슬픔

등을담아내려했습니다.자신을보호하기위해가시를

돋우지만,이때문에스스로상처받는이들의이야기를

하고싶었어요.하지만마냥우울한것만은아니에요.

상처가아물며다시새살이돋는것같이희망적인순간

이반드시있거든요.화사하고 밝은 색감도 이를 뒷받

침해주죠.그림하나에도많은사연이담겨있고또이에

따라각자떠오르는생각이있으니까요.”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작가

의작품은마치그림책을보는것처럼즐거움을안겨

주면서도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계기를 제공

한다.

“‘자화상’작업을지속적으로이어가면서그림스타

일이바뀔때마다제내면을조금더깊이있게들여다

볼수있었어요. 우리모두는현시대에서살아내기와

버텨내기, 변신하기를 반복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펼

쳐내고있잖아요.이제는제이야기에서더나아가일

반적인세상사람들이야기를다뤄보고싶어요.”

/최명진기자

“자전적이야기로진실된인간모습담아내고싶었죠”

<7>전현숙작가

핑크빛색감·해학적표현돋보이는‘자화상’작품세계확장

페르소나상징탈·인형,모란·박쥐문양등민화적요소차용

얼굴·뒷모습서느껴지는복합적감정으로희망메시지선사

전현숙작가는 ‘자화상’을소재로작품세계를확장하며현대인의단면이기도한인물그림을통해내면의자아를찾아가는과정을이

야기해오고있다. /김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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